
온산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35억원
울산, 국가시행사업 신청액 102% 확보 … 자동차부품 개발에 165억원

정부의 2013년 예산에서 울산시의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시행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주요 사업이 탄력을

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울산시는 정부의 새해 예산에 지역 국가시행사업은 신청액의 102%,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액의 93.8%가 반영

됐다고 1월2일 발표했다.

확보한 국가예산은 국가시행사업비 1조664억원, 국고보조사업비 6459억원 등 총 1조7123억원에 달한다.

주요 국가시행사업 예산은 동해남부선 울산-포항 복선전철화 3400억원, 언양-영천 고속도로 확장 367억원,

신항만 건설 350억원, 국도 7호선 울산 무거-양산 웅상선 건설 70억원, 산학융합지구 조성 60억원, 울산종합비

즈니스센터 건립 10억원 등이다.

국고보조사업은 오토밸리 2공구 개설 300억, 옥동-농소 도로개설 200억원,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개설 236억

원, 그린전기자동차 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165억원, 온산화학단지 진입 연결도로 개설 135억원, 반천산

단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.

국가예산을 예년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

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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